
<2014년 8월 13일 수요일 새벽잠언>

* 이번 주는 수요일에 <성자 계시> 틀기.

1. 시작이 승리다.

2. 일을 할 때 ‘이 일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네? 다른 일 먼저 해 놓고 이 일은 나중에 해

야지.’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, 그 일이 수개월씩 늦어진다. 

3. 시작해라. 시작이 승리다.

4. 시작만 하면 별것도 아니다.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된다. 

5. 일은 시작하기 전에는 크게 보여 엄두가 안 난다. 

그러나 시작하면 바람 빠진 풍선같이 작게 보인다. 

6. 시작하면,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그쪽으로 쏠려서 ‘일’은 눈 밑에서 논다. 

7. 작은 일도 시작하지 않으니 몇 달, 몇 년이 가도 그대로 남아 있다. 그러다 결국 부담이 

되어 그 일을 피하게 된다.

8. 시작하니, 일이 줄어들어 할 것이 없었다. 

9. 꿈에 내 혼이 전셋집에 들어갔다. 제자들이 그 집을 새집처럼 만들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

페인트칠을 하고, 벽에도 페인트칠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. 선생이 제자들에게 “내 집도 아

니고 잠깐 있다가 갈 것인데,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.” 했다. 

10. 전셋집에 이사 와서 잠시 살다 가는데,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면 됐지, 지붕

에 페인트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.

11. 잠시 머물다가 갈 집인데 지붕에 페인트칠까지 할 필요가 없듯이, 생활하면서 ‘필요 없

는 일’은 하지 말라는 계시다.

12.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, ‘필요 없는 일’에 투자하지 말라는 계시다.

13. 꿈을 깨고 나서 ‘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들’은 모두 제재시켰다. 

14. 지도자를 위해서도 필요 없이 과잉 충성하지 말고, 하늘 앞에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. 

15. 실력이 없으면, 자기도 감당을 못 한다. 



16. 구원자도 감당을 못 하는 자가 있다. 그 원인은 본인이 한계선을 넘어서 행하는 자들이

다. 이런 자들은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자도 감당을 못 한다. 

17. ‘구원자’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, ‘구원받을 본인’도 최선을 다해야 <구원>이 이루어진다. 

18. 나무를 심고, 3년 동안 <열매 맺을 기간>을 준다. 3년이 지난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

면 베어 없앤다. 

19. 인생도 <구원받고 휴거될 기간>을 주고 때가 지나도 ‘의의 열매, 구원의 열매’를 맺지 

못하면, 그때는 죽었으니 버려둔다.

20. 육적으로 살면, ‘하나님의 뜻’을 이룰 수 없다.

21. 자기가 육적으로 살아서 육적으로 받았어도, <영혼>은 성장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. 

22. <영>을 위해 살아야 된다. <영>을 위해 <육>을 관리하라는 것이지, ‘육적’으로 살라는 

말이 아니다. 

23. <영>을 구원해 놓으면, 육적인 것을 못 하여 육적으로 빈곤해도 하나님이 “왜 내게 물

질을 바치지 못했느냐?” 하지 않으신다.

24. <영>을 구원해야 그 영을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쓰고 사랑하며 살기에 <영>을 

구원시켜 놓으면 된다. 

25. <육>을 관리해라. <영>을 구원하고 휴거시키기 위함이다. 

<육>이 못 하면 <영>도 변화되지 않는다. 

26. <영혼>은 망했어도 <육>은 존재한다. 고로 <육신>만 보면 모른다. 

27. 배로 투시하기다. 

28. 확인한 만큼 배로 내다볼 수 있다. 

29. <뇌>는 ‘생각’이 잘못됐을 때, ‘생각’으로 인해서 병든다.

30. ‘생각’이 온전해지면 <병든 뇌>도 온전해진다. 

31. 머리를 ‘육적’으로 쓰면 <수박 통>이 되고, ‘영적’으로 쓰면 <황금 통>이 된다. 

32. ‘생활의 웃음, 삶의 웃음’을 지으며 살아라.



33. ‘마음’이 불의로 움직여서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 ‘육’이 불의를 행하며 사는 <하 차원

의 인생>이 있고, ‘마음’만 불의하게 생각하다가 참고 다스려 ‘육’으로는 불의를 행하지 않

는 <중 차원의 인생>이 있고, 아예 ‘마음’으로도 불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<최고 상 차원

의 인생>이 있다. 


